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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가워진 공기에 피부 건조

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

다.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

무너지면 피지 분비가 활발

해져 각질이 쉽게 쌓인다. 건

강한 피부결과 화장 밀착력을 

원한다면 주기적인 각질 관리

가 필요하다.

각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

서 무작정 각질 제거제를 사

용하면 피부가 상하거나 오히려 각질이 증가할 수 있다. 

styleM(stylem.mt.co.kr)이 단계별로 세심하고 현명하게 

관리하는 각질 대처법을 소개했다.

◈ 들뜨고 묵은 각질 부드럽게 없애기

평소보다 화장이 밀착 되지 않고 하얗게 일어난다면 

피부 겉에 각질이 쌓였다는 신호이다. 피부에 각질이 쌓

이면 화장이 들뜰 뿐만 아니라 비싼 스킨케어 제품의 유

효 성분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.

각질을 제거할 때는 입자가 굵은 스크럽은 피한다. 피

부에 자극이 되는 각질 제거제를 무리하게 피부에 문지

르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. 피부 보

호막이 손상되면 각질층이 더욱 단단하게 생기고 트러

블로 이어질 수 있다.

필링젤은 입자가 작고 촉촉한 타입을 고른다. 젤이나 

크림같은 제형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이 좋다. 피부에 

부드럽게 얹듯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한 다음 물로 씻어

낸다. 한결 매끄러워진 피부를 느낄 수 있다.

피부 위에 지우개처럼 밀리는 제거제도 있다. 마찬가지

로 피부 위에 부드럽게 문지르고 씻어낸다. 이때 너무 오

래 문지르지 않도록한다.

패드 형태를 사용한다면 각질이 잘 생기는 콧볼과 턱 

부분을 위주로 닦아내 듯 사용한다.

◈ 각질 제거 후엔 보습이 중요

각질을 제거하면 피부 겉을 벗겨낸 상태이기 때문에 

피부가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

록 수분과 영양을 주는 것이 

중요하다.

먼저 토너나 스킨으로 잔여 

각질을 제거한다. 다음 에센

스나 세럼으로 피부 보습막을 

형성해 피부를 진정시킨다. 미

백이나 주름개선 성분이 함유

된 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효

과를 볼 수 있다.

단 민감한 피부라면 각질 제거 직후에는 고기능성 제

품은 피한다. 특히 건강한 피부라도 각질 제거 후에 비

타민C가 함유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. 비타

민C 역시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

가 고함량인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.

건성 피부라면 크림으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한다. 순

하고 진정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.

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하고 외출을 했는데도 오후에 

화장이 들뜬다면 보습 아이템을 틈틈이 바르자. 눈가, 

입가는 물론 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밤은 간편하

게 휴대하기 좋다.

◈ 선크림도 중요해

아침에 각질제거 성분이 있는 스킨케어를 사용했다면 

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. 한차례 벗

겨진 피부에 자외선이 더욱 흡수되기 쉬워 색소침착으

로 이어질 수 있다.

최근 환경과 피부에 안전한 무기자차(물리적 자외선 

차단제)가 각광받고 있다. 자외선을 흡수해 차단하는 유

기자차와 달리 바로 자외선을 방어한다. 

무기자차를 고를때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밀착력이 좋

은지를 미리 테스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수분감

은 물론 피부가 하얗게 떠 보이는 백탁현상도 고려한다. 

최근에는 피부 톤을 밝게 연출하는 톤업 효과가 있는 선

크림도 많다. 톤업 베이스를 한단계 생략할 수 있어 더욱 

얇고 밀착력 있는 메이크업을 돕는다.

“가을에도 탱탱한 피부”… 부드럽게 ‘각질 제거’ 중요


